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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ized plants were identified and recorded in Busan city based on field surveys and related 
literature. These plants consisted of 156 taxa in total, belonging to 31 families, 95 genera, 147 species, 
and 9 varieties. The Compositae had the highest diversity among 31 families, with 44 taxa, followed 
by Gramineae, with 24 taxa, and Leguminosae, with 10 taxa Among the plants, 68.6% (107 taxa) were 
annuals and biennials, and 30.1% (47 taxa) were perennials. There was one shrub (Amorpha fruticosa) 
and one tree (Robinia pseudoacacia). Naturalized degree 5 plants, as common and abundant plant, 
founded 26 taxa (96.3%) were most highly ratio from Korean naturalized plants. According to the re-
sults of the analysis based on place of origin, 50 (32.1%) taxa were from Europe, and 48 (30.8%) taxa 
were from North America. Epecophyten was the most common of the naturalized plants, with 123 
taxa Sixty-six (42.3%) taxa were introduced during period 1, and 15 (9.6%) were introduced during 
period 4.  Ergasiophygophyten (50.6%) and Kenophyten (32.1%) were the dominant plants in these 
introduction periods. In conclusion, Busan city acts as a conduit for the introduction of naturalized 
plants. A sustainable management and monitoring strategy may be needed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naturalization of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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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반세기 동안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자연환경의 서식처가 교란 또는 파괴되어 다양한 생태계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제적 무역교류가 활발

해지면서 공항, 항구, 목장, 도로변, 공원, 관광지 등을 중심으

로 외래종의 유입이 확산되고 있다[31, 45]. 귀화식물을 포함한 

이들 외래식물종은 지역 생태계와 인간생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41, 43]. 외래식

물종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은 식용, 약용, 원예, 토양 침식방

지 등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로 대표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귀화식물 가운데 24%가 이러한 가치를 고려한 의도적 

도입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44]. 그러나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것과 같이 일부 귀화식물은 생태계와 인간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귀화식물은 일반적으로 교란된 환경에서 선구성 식물로 

흔히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적

인 서식처에서도 자생종의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를 위

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47, 48, 50]. 일부 종들은 지역 

생태계를 위협하는 종으로 인식되며, 1992년 IUCN의 생물다

양성협약에서는 생태계, 서식지 또는 생물종을 위협하는 경우

를 침입 외래종(invasive species)으로 구분하고 있다[29]. 국내

에서도 2008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내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일부 종들에 대해 ‘생태계교란외래동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

고 있다. 최초 법제화가 이루어진 1998년 3종으로 시작하여, 

1999년 5종, 2001년 1종, 2002년 4종, 2009년 6종, 2012년 2종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 18종이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31]. 이 가운데 식물은 분류군 가운데 가장 다양한 종수인 12

종이 지정되어있다. 

국내의 귀화식물과 관련된 연구는 Lee and Kim [22]이 65

종의 아메리카 원산 식물종을 소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 전역의 귀화식물 종 다양성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Yim and Jeon [52]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200여개 

지점으로부터 총 110분류군이 기록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30여 년간 한국 귀화식물의 총 종수는 321분류

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6, 32].

부산시는 한국 제 2의 도시이며,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빈번

한 물류 교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행정구역 내에 부산항, 

부산신항, 대변항과 함께 김해공항, 대규모의 다양한 물류센

터 및 야적지, 경부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대구-부산간고



Journal of Life Science 2015, Vol. 25. No. 11 1245

Fig. 1. Geography, land cover and climate of study area 

(Walter's climate diagram (under left) and Suzuki 

& Suzuki's continental ratio (under right).

속도로, 부산-울산간고속도로 등 다수의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며, 

귀화식물 유입 및 정착기회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

지역 귀화식물에 대한 연구는 국내 귀화식물의 현황에 관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귀화식물의 현황과 특

성을 추적하기에 의미있는 기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

지역의 귀화식물 관련연구는 Hong and Kim [7]에 의해 부산

에 분포하는 외래식물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최초이며, 이듬

해 Hong and Huh [5]에 의해 이들 종 가운데 귀화식물에 대한 

별도의 기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귀화종 

판정에 대한 엄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 귀화종

에서 배재되고 있는 다수의 재배종, 원예종 및 조경수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부산지역 산지대[1, 2, 10, 12, 16, 23, 24, 

37], 등산로[8], 무인도서[30], 미기록종의 최초보고[4, 9] 등 지

역 생물상 파악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귀화식물의 분포현

황을 파악한 연구가 약 20여 년의 연구사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 다양한 서식처를 반영하며, 귀화식

물의 분포현황과 더불어 생태적 특성에 대한 총괄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 전역에 분포하는 귀화식물 종의 

분포현황과 생태적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산

시는 한국 귀화식물의 유입과 초기정착 및 확산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지역 귀화식물 종의 파악과 그 특성에 대한 고찰은 국가적 

차원의 귀화종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지역은 부산시 행정구역 내의 주요 도로변, 공터, 도심

지역, 해안, 하천, 경작지, 임연(林緣), 산지대 등을 포함한 다양

한 서식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식처별 귀화식물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분포하는 모든 식생기

반 서식처 유형[13]을 기준으로 종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다. 

종의 서식처 내 분포 풍부도를 파악하기 위해 3단위(1: rare 

species, 2: common and not abundant species, 3: abundant 

species)의 순차척도(ordinal scale)를 활용하여 기재하였다

[26]. 조사 시기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각 계절이 

포함되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환경 특성

조사지역의 토지피복도와 기후는 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

템과 부산기상청의 자료에 근거하였다[19, 49](Fig. 1). 부산지

역은 남부지역의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하계집중형 강우패턴을 보

이는 대륙성 기후특성을 보이며, 일평균기온이 영하로 떨어지

는 시기가 두 달 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 46]. 

식물구계학적으로 남해안아구로 분류되며, 온난한 기후특성

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일부 난온대 및 아열대지역 분포중

심종의 북한계 분포지역으로 고려되기도 한다[27]. 토지피복

지도는 크게 7개의 범례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749.3 ㎢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림지역이 약 391.8 ㎢ (52.2%)

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논, 

밭 경작지, 도심지, 이차초지, 수역, 공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면적은 약 357.5 ㎢ (47.3%)로 대부분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산림지역에 비하여 인간간섭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귀화종의 종조성 및 분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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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신귀화식물(Neophyten)과 고귀화식물(Archaeophyten)을 

19세기 후반 개화기를 기점으로 구분하였으며[26, 37, 44], 본 

연구는 신귀화식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체 귀화

식물상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16개의 선행연구 자료

의 목록을 비교하였다. 귀화식물의 생태특성 분석은 귀화도

[26], 원산지[26, 37, 44], 정착양식[15, 44], 유입시기[36, 44], 

유입방법[15, 44], 생활형[25, 42], 서식처[13] 등에 의해 이루어

졌다. 도시화지수(urbanization index)는 Yim and Jeon [52]의 

분석방법(UI=현지 귀화식물상/한국 귀화식물종수X100)을 따

랐으며, 귀화도(naturalized degree)는 Kariyama and Koba-

take [11]을 기준으로 Lee 등[26]에서 제시된 값을 기초로 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부산시의 귀화식물 다양성

본 연구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산지역 귀화식물은 

총 105분류군이었으며,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종을 포함한 부

산지역 전체 귀화식물 종 다양성은 31과 95속 147종 9변종의 

156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한국 전체 귀화식물종의 

약 48.9%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연구사를 통한 귀화식물 종 

출현 양상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종 다양성이 증가되어 

왔으나 2006년 이후 연구에서는 부산시 내의 새로운 귀화종 

분포에 대한 발견과 보고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2010년 이후 미기록종 분포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5종이 추가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45종의 분포가 부산시에

서 새롭게 확인되었다(Table 1). 그러나 연구사에 따른 종 출현 

양상이 귀화식물종의 부산시 도입 시기를 대변하기는 어려우

며, 선행연구와 함께 확인된 귀화종 전체 종급원(species pool)

의 현존 분포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필요로 하여 고찰에

서 후술하였다. 

부산시에서 확인된 귀화식물 종 가운데 생태계교란외래식

물은 가시박, 돼지풀, 애기수영 등 10종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 2종의 분포가 추가로 확

인되었다(Table 1). 부산지역 귀화식물의 과별 다양성은 국화

과(44종) > 벼과(24종) > 콩과(10종) > 십자화과(7종), 명아주과

(7종), 메꽃과(7종) > 여뀌과(6종) > 가지과(5종), 대극과(5종), 

현삼과(5종)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선행연구들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5, 14, 33]. 귀화식물의 분포 및 출현양

상에 따른 귀화도(ND)는 귀화도 2 (42종) > 3 (37종) > 1 (34종) 

> 5 (26종) > 4 (17종)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는 한국 

전체 귀화식물 분포양상인 1 > 2 > 3 > 4, 5 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26]. 부산시의 귀화도 2, 3인 종은 각각 26.9%와 23.7%

로 국내 귀화식물 목록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나, 종의 분포

범위가 제한적인 귀화도 1의 종은 단일지역 분포로는 현재까

지의 분포연구 가운데 제주도에 이어 부산시가 가장 높은 수

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종 가운데 다수 종은 

한국으로의 유입과정이 부산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

증하고 있다. 도시화지수(UI)의 경우에도 부산시는 48.9%로 

제주도(61.8%)[18]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18.2%[20], 이천시의 14.8%[39], 춘천 동북부지

역의 21.4%[3], 춘천 남서부의 14.5%[28], 울릉도의 22%[38] 등

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도시화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도시화지수는 연구지역의 범위와 도시규모, 조사 시기 및 연

구방법의 차이, 지역 종급원의 크기, 서식처 다양성 정도 등의 

차이로부터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연구지역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지역들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지

만, 관련지역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

교는 불가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한국 귀

화식물 유입에 있어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다

양한 종들이 부산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부

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 간 

귀화식물의 해상도 높은 유입경로 및 확장양상, 정착양식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화식물 원산지

부산시 귀화식물의 원산지(orgin)는 유럽(50종) > 북아메리

카(48종) > 열대아메리카(17종) > 유라시아(16종) > 남아메리

카(12종) > 아시아(4종) > 열대아시아(3종) > 열대아프리카(2

종), 지중해(2종) > 아프리카(1종), 오스트레일리아(1종)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2). 이는 한국 전체 귀화종의 원산지가 유럽

(126종) > 북아메리카(81종) > 유라시아(31종) > 열대아메리카

(28종) > 남아메리카(24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34]. 부산시를 포함한 한국 귀화식물의 원산지는 유

럽,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등의 북반구 원산의 종이 보다 일반

적인데, 이는 유사한 기후유형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 

적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지역은 한국과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들로, 귀화식물의 도입

에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1, 

44]. 그 외 기후대와 관계없이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다수의 

종은 관상 및 재배를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인위적인 관리 하

에 도입되었다가 국내 환경에 적응되어 분산된 종과 기후대와 

관계없이 뛰어난 정착능력에 의해 넓은 분포범위를 나타내는 

범지구분포종(cosmopolitan species)들이며, 대부분 기회주의

적 정착전략(opportunistic settlement strategies)을 보이는 종

들로 고려된다[51]. 

서식처 및 정착양식

부산시 귀화식물의 정착양식(naturalization)은 이차식생귀

화종(123종)이 일시정착귀화종(33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종 



Journal of Life Science 2015, Vol. 25. No. 11 1247

수를 나타내며, 일차식생귀화종은 분포하지 않았다(Table 2). 

한국 전체 귀화식물의 정착양식과 유사한 경향으로[44], 이러

한 결과는 부산시를 포함한 한국 전체 귀화식물이 안정적인 

생태계에서는 여전히 온전한 생태학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

고 있으며, 쉽사리 훼손에 노출되는 이차식생 서식처 또는 특

정의 서식처를 규정짓기 어려운 불안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 전체 귀화식물의 이차

식생귀화종이 54%(173종)에 그치는데 비해, 부산지역의 이차

식생귀화종이 전체의 78.8%로 25%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

며, 일시정착귀화종은 한국 전체 귀화식물이 46%(145종)에 이

르는데 반해 다소 낮은 21.2%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낮은 종 

수를 보였다. 이는 부산시 귀화식물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유

입되었으며 특정한 서식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귀화식물종

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식처에 분포하는 귀화식물

종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식처(habitat) 분석결과 부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종의 출

현이 확인되는 서식처 유형은 도심지역 진개서식처(90종)이

며, 노상노변(73종), 경작지(62종), 이차초원(57종), 습지습원

(50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귀화식물이 전혀 출현

하지 않는 서식처형은 고산, 아고산지였으나, 고산, 아고산지

는 연구지역에 분포하지 않는 서식처형으로, 결국 부산시의 

모든 서식처 유형에서 귀화식물의 분포가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식처 유형 가운데 난온대 삼림과 냉온대 삼림의 

경우 아카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한 종만이 출현했으며, 

해안 염습지(8종), 인공조림지(8종)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귀

화식물 출현 서식처로 확인되었다. 부산시 귀화식물 중 다양

한 서식처 유형에서 분포가 확인되는 종은 돼지풀(7), 가시상

추(7), 소리쟁이(6), 달맞이꽃(6), 개망초, 잔개자리, 개자리, 아

까시나무, 미국가막사리, 망초, 개쑥갓, 큰방가지똥, 큰참새귀

리, 큰이삭풀, 쥐보리 등이 5개 서식처형에서 출현하여 다양한 

서식처 유형에 적응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 내에서 우점종으로 군락을 형성하는 귀화식물 종

은 애기수영, 소리쟁이, 양명아주, 가시박, 개망초, 망초, 돼지

풀, 단풍잎돼지풀, 개쑥갓, 서양민들레, 양미역취, 가시상추, 

큰이삭풀, 오리새,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등 16종이었다(Table 

1). 이들 종 가운데 환경부 주관아래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

되어 관리 되고 있는 종은 애기수영, 가시박, 돼지풀 등의 8종

이며, 우점종의 50%를 차지한다. 특히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가시박, 양명아주 등은 하나의 서식처형에서만 우점군락을 형

성하고 있어, 특정 서식처 선호 우점 귀화식물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얇은명아주, 봄나도냉이, 아메리카대극 등 20종의 경

우는 선행연구에서 연구지역 내 분포가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내 분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서식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부족종으로 분류하고 

분석을 보류하였다(Table 1). 

유입시기 및 유입방법

부산시 귀화식물의 유입시기(introduction time)는 1기(66

종) > 3기(39종) > 2기(36종) > 4기(15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이는 한국 전체 귀화식물의 유입시기 경향인 4기 

> 3기 > 1기 > 2기 와는 대치되는 결과이다. 즉, 부산의 귀화식

물은 개항 초기인 유입 1기(개항이후~일제강점기)에 국내에 

도입된 종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이후 연속적인 2기

(해방이후~산림녹화사업 전)와 3기(새마을운동~우루과이라

운드 전) 동안에 도입된 종이 귀화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늦은 시기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되는 

4기 도입종은 15종으로 유럽개미자리, 개양귀비, 나도독미나

리, 민둥빕새귀리, 봄나도냉이, 아메리카대극, 애기분홍낮달

맞이꽃 등이며, 한국 전체 4기 도입종의 약 12.0%가 부산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의 유입방법(introduction mode)에 대한 분석결과 탈출

외래종(79종) > 수반외래종(50종) > 기회외래종(27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이는 한국 전체 귀화식물 유입방법인 수반

외래종(172종) > 탈출외래종(96종) > 기회외래종(51종)과는 다

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부산시는 한국 전체 귀화식물의 

경향과는 달리 비의도적으로 들여온 탈출외래종이 인위적 의

도에 의해 들여온 수반외래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이것은 부산시가 활발한 항구무역도시로서 오랜 

무역교류의 역사와 더불어 다수 종들이 비의도적으로 유입되

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종과 같은 비의도적 유입

종의 무차별적 증가와 그로인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역교류 및 이동과정에서의 통관절차를 보다 강

화하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생활형 비교

부산시 귀화식물의 생활형 분석결과 1~2년생 초본류(107

종) > 다년생 초본(47종) > 관목류(1종), 교목류(1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휴면형 분석에서 다년생 초본 가운데 반지

중식물이 30종, 지중식물 11종, 지표식물 6종이 확인되었으며, 

부산시의 수생식물(hydrophytes)에서는 귀화식물의 분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전체 귀화식물 휴면형 

분석결과인 1~2년생(231종) > 반지중식물(54종) > 지중식물

(21종) > 지표식물(9종) > 관목(1종), 교목(1종), 수생식물(1종)

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산포기관형(disseminule form)은 D4 (99종) > D1 (18종) > 

D2 (14종) > D3 (12종)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산포형을 나타내

는 종은 13종(D1, D4 (7종), D2, D4 (5종), D1, D2 (1종))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이러한 결과 역시 한국 전체 귀화식물 

산포기관형의 경향인 D4 (198종) > D1 (36종) > D2 (33종) 

> D3 (22종) > D1, D4 (17종) > D2, D4 (10종) > D1, D2 (1종), 

D2, D3 (1종), D3, D4 (1종)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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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s of naturalized plant species in Busan city

Orig.

Af As Aus Eu-As Eu nA Me sA tAs tAf tA

Busan
1

(100%)
4

(57.1%)
1

(100%)
16

(51.6%)
50

(39.7%)
48

(59.3%)
2

(16.7%)
12

(50.0%)
3

(60.0%)
2

(66.7%)
17

(60.7%)

Korea 1 7 1 31 126 81 12 24 5 3 28

Orgin(Orig.): Af: Africa, As: Asia, Aus: Australia, Eu-As: Eurasia, Eu: Europe, nA: North america, Me: Mediterranean, 
sA: South america, tAs: Tropical asia, tAf: Tropical africa, tA: Tropical america

Natu.

Agr Epe Eph

Busan
0

(0%)
123

(71.1%)
33

(22.8%)

Korea 1 173 145

Naturalization(Natu.): Agr: Agriophyten, Epe: Epecophyten, Eph: Ephemerophyten, 

I.T.

1 2 3 4

Busan
66

(93.0%)
36

(80.0%)
39

(50.0%)
15

(12.0%)

Korea 71 45 78 125

Intorduction time(I.T): 1: First period, 2: Second period, 3: Third period, 4: Forth period.

N.D.

1 2 3 4 5

Busan
34

(23.1%)
42

(55.3%)
37

(88.1%)
17

(63.0%)
26

(96.3%)

Korea 147 76 42 27 27

Naturalized degree(N.D): 1: rare plant, 2: local and not abundant plant, 3: common but not abundant plant, 4: local but 
abundant plant, 5: common and abundant plant.

I.M.

Ako Ken Erg

Busan
27

(52.9%)
50

(29.1%)
79

(82.3%)

Korea 51 172 96

Introduction mode(I.M): Ako: Akolutophyten, Ken: Kenophyten, Erg: Ergasiophygophyten

L.F

Th G H Ch N MM HH

Busan
107

(46.3%)
11

(52.4%)
30

(55.6%)
6

(66.7%)
1

(50.0%)
1

(100%)
0

(0%)

Korea 231 21 54 9 2 1 1

Life-Form(L.F): Th: Therophyes, G: Geophyte, H: Hemicryptophyes, Ch: Chamaephytes, MM: Megaph- anerophytes, HH: 
Hydatophytes

D.F

D1 D2 D3 D4 D1, D2 D1, D4 D2, D3 D2, D4 D3, D4

Busan
18

(50.0%)
14

(42.4%)
12

(54.5%)
99

(50.0%)
1

(100%)
7

(41.2%)
0

(0%)
5

(50.0%)
0

(0.0%)

Korea 36 33 22 198 1 17 1 10 1

Disseminule form(D.F): D1: wind or water dispersal, D2: animal dispersal, D3: mechanical dispersion, D4: gravity 
dispersal

부산시 귀화식물의 다양성 고찰과 생태계교란종의 서식현황

부산지역 귀화식물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보고는 Hong 

and Bae [6]에 의한 29분류군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부산에 유입된 귀화식물에 대한 보고가 있어

왔으며, 본 연구를 통해 귀화식물의 국제적 기준인 이질적 생

물구계로부터의 유입, 국내에서 생활환(life cycle)의 온전성, 

개항이후 유입 등의 조건에 부합된 부산시의 귀화식물 현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종 가운데 일부는 

현장조사에서 분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부산시에서의 분포 

실체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제외한 부산시 귀화식물의 현황을 시사하는 16회

의 연구 가운데 단 1~2회만 출현하는 종은 99분류군이다. 이 



Journal of Life Science 2015, Vol. 25. No. 11 1249

Table 2. Summarized list of naturalized plants in Busan city

Scientific name References and this study Habitat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Tracheophyta 

Angiospermae 

Dicotyledoneae 

  Archichlamydeae 

Urticales 

Moraceae 
Cannabis sativa L. + + 2 1

Polygonales 
Polygonaceae 

Fallopia convolvulus (L.) A. Love + + 1 2
Fallopia dentato-alalta (Fr. Schmidt) Holub + + 1 2
Fallopia dumetorum (L.) Holub. + + + + + + + + 1 2
Rumex acetosella L. + + + + 1 1 1 2
Rumex crispus L. + + + + + + + + + 1 1 3 1 1 1
Rumex obtusifolius L. + + 1 2 1

Caryophyllales 

Phytolaccaceae 
Phytolacca americana L. + + + + + + + + + + + 2 1 1 1

Aizoaceae 
Mollugo verticillata L. + 1 2 1 1

Caryophyllaceae 
Cerastium glomeratum Thuill + + 1 1 1 2
Silene armeria L. + + + 2 1 1 1
Spergularia rubra (L.) J. et C. Prerl + 2 1

Chenopodiaceae 
Atriplex hastata L. + + 1 1
Chenopodium album L. + + 2 1 1
Chenopodium ambrosioides L. + + + 3
Chenopodium glaucum L. + 1 1 1
Chenopodium hybridum L. +
Chenopodium pumilio R. Br. + 1 2
Chenopodium serotinum L. + + + + + + + 1 2 1 2

Amaranthaceae 
Amaranthus patulus Bertoloni + 1
Amaranthus retroflexus + + + 1 1
Amaranthus viridis L. + 1
Celosia argentea L. + + ?

Papaverales 

Papveraceae 
Papaver rhoeas L. + + 1 1 1

Cruciferae 
Barbarea verna (Mill.) Asch. + ?
Crornopus didymus (l.) Smith + 1 1 2
Lepidium apetalum Will. + + + + + + + + + 1 1 1 1
Lepidium virginicum L. + + 2 1 1 2
Nasturtium officinale R. Br. + + 2
Sisymbrium orientale L. + ?
Thlaspi arvense L. + + + + + 1 2 1

Roales 
Rosaceae 

Potentilla supina L. + + + + + 2 1
Leguminoase 

Amorpha fruticosa + + + + 1 2 1
Medicago lupulina L. + + + 1 2 1 1 1
Medicago polymorpha L. + + + + 1 1 1 1 1
Medicago sativa L. + + + 1 2 1 1
Melilotus alba Medicus + 2 1
Robinia pseudo-acacia L. + + + + + + 1 1 1 1 2
Trifolium campestre Schreb. + 3 1
Trifolium pratense L. + + + + + + 1 2 1 1
Trifolium repens L. + + + + + + + + + + + + 2 1 1 1
Vicia sepium L. + ?

Geraniales 
Oxalidaceae 

Oxalis articulata Savigny + 1 1 1
Oxalis corymbosa DC. + + + + 1 1 1

Geraniaceae +
Geranium carolinianum L. 2 1

Euphorbiaceae 
Euphorbia heterophylla L. + ?
Euphorbia hirta L. + ?
Euphorbia maculata L. + 1 2 1
Euphorbia supina Rafinesque + + 1 1 2 1
Ricinus communis L. + 1 1

Malvales 
Malvaceae 

Abutilon theophrasti Medicus + +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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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biscus trionum L. + + 1 1
Malva sylvestris L. + 1 1 1

Sterculiaceae 
Melochia corchorifolia L. + + ?

Parietales 
Violaceae 

Viola papilionacea Pursh + + 1 1

Cucurbitales 
Cucurbitaceae 

Sicyos angulatus L. + 3

Myrtiflorae 
Onagraceae 

Oenothera biennis L. + + + + 1 1 1 1 2 1
Oenothera laciniata Hill + + 1
Oenothera lamarckiana Ser. + 1
Oenothera rosea L'Hér. ex Aiton + 2

Umbellales 
Umbelliferae 

Chaerophyllum tainurieri Hook + ?
Conium maculatum L. + ?
Foeniculum vulgare Mill. + ?

  Metachlamydeae 
Rubiales 

Rubiaceae 
Diodia teres Walt. + + ?

Tubiflorales 
Convolvulaceae 

Convolvulus arvensis L. + + ?
Ipomoea hederacea Jacq. + + + 2
Ipomoea hederacea var. integriuscula A.Gray + 1
Ipomoea lacunosa L. + 1
Ipomoea purpurea Roth + + 1 2
Quamoclit angulata Bojer + + + ?
Quamoclit pennata Bojer + + 1 2

Borraginaceae 
Symphytum officinale L. + + 1 1

Labiatae 
Lamium purpureum L. + 1 1

Solanaceae 
Datura stramonium L. + + + + 2
Physalis angulata L. + + + 1 1
Solanum americanum Mill. + 1 1 2
Solanum carolinense L. + + 1
Solanum sarachoides Sendt. + 1

Scrophulariaceae 
Lindernia attenuata Muhl. + 2
Verbascum thapsus L. + 1 1
Veronica arvensis L. + + 2 1 1 1
Veronica hederifolia L. + 1 1
Veronica persica Poir + + + + 1 1 1 2

Plantaginales 
Plantaginaceae 

Plantago lanceolata L. + + + + + 1 2 1

Plantago virginica L. + 1 2 1

Campanulales 
Compositae 

Achillea millefolium L. + + ?

Ambrosia artemisiifolia L. var. elatior Desc. + + + + + + + + + + + 2 1 1 1 3 1 1

Ambrosia trifida L. + 3 1

Anthemis cotula L. + 1 1

Aster novi-belgii L. + ?

Aster pilosus Willd. + + 1 2 1 1

Aster subulatus Michx. + + 1 1 1

Aster subulatus Michx. var. sandwicensis A.G. Jones + 1 1 1 2

Bidens frondosa L. + + + + + + + + + + 1 2 1 1 1

Bidens pilosa L. + 1 1 1 1

Bidens pilosa L. var. minor sherff + 1

Bidens subalternans DC. var. subalternans + ?

Cardus crispus L. var. albus Makino + ?

Carduus crispus L. + + + 1 1 1

Centaurea cyanus L. + + + 1 2

Chrysanthemum leucanthemum L. + 1 2

Coreopsis lanceolata L. + + 2 1

Coreopsis tinctoria Nutt. + + 2 1

Cosmos bipinnatus Cav. + + + + + + + + + + + 2 1

Cosmos sulphureus Cav. + + +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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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socephalum crepidioides (Benth.) S. Moore + + + + + + + + + + 1 2 1

Erechtites hieracifolia (L.) Raf. + + + 1 1

Erigeron annuus (L.) Pers. + + + + + + + + + + 1 1 2 1 3

Erigeron bonariensis L. + + + + + + + 1 1 2

Erigeron canadensis L. + + + + + + + + + + + + 1 1 2 1 2

Erigeron philadelphicus L. + 1 1 1

Erigeron sumatrensis RETZ., Obs + + + + 1 1 2
Galinsoga ciliata (Raf.) Blake + + + + + + + 1 1 2
Galinsoga parviflora Cav. + + + 1 1

Helianthus debilis Nutt. + 1

Helianthus tuberosus L. + + + 2 1 1

Lactuca scariola L. + + 1 1 1 1 1 3 2

Rudbeckia bicolor Nutt. + + + + 1 1 1 1

Rudbeckia laciniata L. var. hortensis Bail. + + 1 1

Senecio vulgaris L. + + + + + + + 1 1 1 1 3

Solidago altissima L. + + + 3 1

Solidago serotina Ait. + + 1

Sonchus asper (L.) Hill + + + + + + + 1 1 1 1 2

Sonchus oleraceus L. + + + + + + + + + 2 1 1

Tagetes minuta L. + + + + + 1 2 1 2

Taraxacum laevigatum Dc. + 1 1 2 2

Taraxacum officinale Weber + + + + + + + + 2 1 2 3

Xanthium canadense Mill. + + + 2

Xanthium italicum More. + + ?

Monocotyledoneae 

Liliales 

Iridaceae 

Sisyrinchium angustifolium Mill. + + + 1 1

Tritonia crocosmaeflora Lemoine + 1

Commelinales 

Commelinaceae 

Tradescantia reflexa Rafin. + + 2

Graminales 

Gramineae 

Alopecurus pratensis L. + 2 1

Anthoxanthum odoratum L. + 1

Avena fatua L. + + 1 1 2 1

Bromus tectorum L. + ?

Bromus secalinus L. + + 1 1 1 1 1

Bromus tectorum var. glabratus Spenner + 1 1 1 1

Chloris virgata Swartz + 2 1

Coix lacryma-jobi L. + + 1 2 1 1

Dactylis glomerata L. + + + + + + + 3 1 2 1

Diplachne fusca (L.) Beauv. + 2

Elymus repens (L.) Gould + + + ?

Elymus sibiricus L. + 1 2 1 2 3

Eragrostis curvula Nees + 2 1

Festuca arundinacea Schreb. + 1 2 2 1

Festuca megalura Nutt. + + ?

Festuca myuros L. + + ?

Lolium multiflorum Lam. + + 1 1 1 2 1

Lolium perenne L. + + + 1 1 1 1

Lolium temulentum L. + 1 1 2 1

Panicum dichotomiflorum Michaux + + + 2 1

Paspalum distichum L. + + 3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 + 3

Poa compressa L. + 1 1 1 1

Poa pratensis L. + + + 2 1 1 1

Total 31 76 6 68 36 22 22 26 8 6 8 16 2 2 1 29 107 14 8 50 57 0 1 1 0 15 62 73 8 90

lists of Reference: A: [6], B: [7], C: [16], D: [5], E: [30], F: [1], G: [2], H: [23], I: [35], J: [2008], K: [10], L: [24], M: [9], N: [4], O: [17], 
P: [8], Q: this study. Habitat types [13]: 1: coastal vegetation, 2: salt marsh vegetation, 3: wetland vegetation, 4: herb vegetation in 
montane zone and hillside, 5: alpine and subalpine vegetation, 6: cool-temperate montane vegetation, 7: epilithic plant vegetation, 8: 
pioneer and mantle vegetation, 9: warm-temperate broad-leaved forests, 10: ruderal and segetal vegetation, 11: road vegetation, 12. 
artificial afforestation, 13: metropolitan area. *: invasive alien species, (?): unclea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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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삼, 당아욱, 큰달맞이꽃, 수박풀, 회향, 흰독말풀, 서양

톱풀, 개꽃아재비, 우선국, 애기해바라기, 염주 등은 재배를 

목적으로 경작지 및 조경지에 선택적으로 심겨지는 종들이며, 

인위적 선택에 따라 연구지역 내에서 출현가능 종으로 고려된

다. 또한 청비름, 흰도깨비바늘, 가시도꼬마리 등은 일부 출판

물에서 부산시 분포가 언급되었거나 인접한 시도(울산, 거제)

에서 그 분포가 확인되고 있는 종들이며 기후환경과 서식처 

조건을 고려할 때 출현가능 종으로 판단된다. 종의 동정보류 

및 오동정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은 나도닭의덩굴, 흰명아주, 

흰지느러미엉겅퀴 등으로, 이들 종은 형태적 분류가 쉽지 않

을 뿐 아니라 종의 분류학적 논의를 필요로 하는 종내 변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종분류학적 관련 연구의 정립 후 추후 

결정이 요구된다. 그 외 창명아주, 길뚝아욱, 얇은명아주, 봄망

초, 서양메꽃, 애기나팔꽃, 큰뚝새풀, 향기풀, 구주김의털, 큰

묵새 등은 정보부족종들로 현장조사에서 그 분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종으로 보류하였다.

부산시에서 분포가 확인된 이들 종의 최초출현 및 귀화식물

의 증가 양상에 대한 명확한 종 추이를 확인하는 것은 연구의 

불연속성 및 연구범위의 차별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또한 이를 비교하고 변화과정을 모니터링 하고자 접

근한 연구는 국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귀화식물의 중요한 유입지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며, 다양한 

귀화식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 현시점에라

도 귀화식물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기재가 필요하다. 

이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산지역 및 국내에서의 외래식

물종 유입과 피해 및 다양한 서식처 변화에 대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식물종 가운데 

부산시 내에서 확인된 종은 총 10종이며 서식현황은 다음과 

같다. 애기수영(Rumex acetocella)은 도심지역의 조경지 및 제

방 사면부 이차초지대를 중심으로 분포가 확인되고 있다. 식

생고가 20cm 이하로 제한적으로 성장하며, 연구지역 내에서

는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거나 지역 식생에 위협을 가하는 형

태는 관찰되지 않았다. 돼지풀(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

tior)은 도심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 고수

부지부에서는 비교적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기도 한다. 낙동강 

하구언 일대인 대저생태공원 일대에서 우점군락의 분포가 확

인되었다.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은 돼지풀에 비해 국

내 분포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산지역의 하천

변 고수부지와 제방하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돼지풀에 비해 식생고가 크며, 빠른 성장속도로 인해 

천변 고경(高莖)초본식물군락과도 종간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낙동강변의 대저생태공원, 을숙도생태

공원, 삼락생태공원, 물금취수장 주변 등에서 우점군락의 분

포가 확인되었다. 털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 var. in-

dutum)와 물참새피(Paspalum distichum)는 농수로 및 하천변 

정수입지를 따라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높은 성장속도와 더불

어 두터운 식생매트를 수변부에 형성하여 수변부 고유 단경

(短莖)식생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 

전역의 농수저수지 및 김해평야 일대와 서낙동강 천변에서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 도깨비가지(Solanum carolinense)는 부

산시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종으로 도심지 내의 조경지에

서 한 개체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부산시 생태계에 있어서 큰 

위협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주도 

지역에서의 빠른 분산 경향을 고려할 때 부산에서도 분포 확

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가시박(Sicyos 

angulatus)은 낙동강변 둔치부에서부터 제방권에 이르기까지 

하천 서식처 내에서 폭넓은 분포범위를 나타낸다. 덩굴성 식

물의 특성으로 인해 하천변 초본식물군락 뿐 아니라 연목림, 

일부 경목림에 이르기까지 식생을 피복하여 식생성장을 억제

시키거나 고사시켜 지역식생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

고 있다. 양미역취(Solidago altissima)는 대저생태공원과 을숙

도 일대 및 남해안고속도로 도로변에서 분포가 확인되지만 

소규모의 분반상 우점군락을 형성하며 분포확장이 빠르게 일

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쑥부쟁이(Aster pilosus)

는 도심지 및 천변의 건조한 제방부와 금정산 등산로 일대에

서 분포가 확인되고 있다. 출현지역에서는 우점군락을 형성하

는 경향을 보이지만 부산시에서는 분포가 제한적이며, 주기적

인 인위교란이 발생하는 지역에 치우쳐서 분포한다.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는 도심 전역과 고속도로변, 하천지역과 초지

지역,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범위를 보이며, 우

점군락을 형성하기도 한다. 부산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착을 

나타내는 귀화식물 가운데 하나로 판단되지만 그 분포는 여전

히 인위적 교란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한정되며, 안

정적 서식처 환경이 형성될 때 피도와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제주도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나타내는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의 경우 부산지역 내 분포가 알려진 바 

있으나, 비학술적 기재에 의한 기록만이 존재하며 종의 분포

정보와 표본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해 종 분포

에 대한 실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부산시에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식물 12종 

가운데 특정지역에 대한 제한적 분포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서양등골나물과 서양금혼초를 제외한 10종(전체의 83.3%)이 

유입되어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종 가

운데 현재 부산시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질적 쇠퇴를 가져오

는 것으로 판단되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털물참새피, 물참

새피, 가시박 등의 분포와 확장이 확인되었다. 

부산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귀화식물 유입지 가운데 하나이

며, 다양한 확장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 종에 대한 

효과적인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 및 종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 부산신항 개설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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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노선 확장, 고속도로 증개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물

류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 인위공

간 내에서의 경관창출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외래

식물종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국가생물자원과 고유생태계의 보호와 현재 및 추가적인 생태

계교란 외래식물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행정당국과 

중앙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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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부산시 귀화식물의 현황과 고찰

이창우1․조혜정2․강민정2․허만규2․황인천1․최병기2*

(1국립생태원 위해생물연구부, 2동의대학교 자연생활과학대학 분자생물학과)

부산시에 분포하고 있는 귀화식물은 총 31과 95속 147종 9변종으로 총 156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된 귀화

식물의 과별분포는 국화과가 가장 다양한 44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벼과 24분류군, 콩과 10분류군의 순이었다. 

생활형 분석결과 1~2년생 식물이 107분류군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으며, 다년생 식물 47분류군(30.1%), 관목 

1분류군(0.6%), 교목 1분류군(0.6%)이 확인되었다. 귀화도 분석결과 귀화도 2가 가장 많은 종수(42분류군)를 나타

내었으나, 한반도 전체 귀화식물종의 분포를 고려할 때 귀화도 5의 종이 전체의 96.3%인 26분류군이 출현해 높은 

종 다양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원산지 분석결과 유럽(50종)과 북아메리카(48종) 원산의 종이 높은 분포율을 보였

으며, 정착양식은 이차식생 귀화종이 123분류군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유입시기와 유입방법은 유입 1기

와 탈출외래종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산지역에 분포하는 귀화식물의 분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삼림

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식처 유형에서 다양한 귀화식물들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귀화식물종의 중요한 유입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유입된 귀화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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